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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스마트폰의 사용은 점차 연령대와 관계없이 늘고 있어 스마트폰에서도 높은 가독성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다. 본 연구는 스마트폰에서 글자 크기, 글꼴, 행간이 가독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 20~30대와 50~60대를 비교하였다. 20~30대와 50~60대를 각각 10명씩, 총 20명을 대상으로 글자 크기는 9 pt와 12 pt에 대해, 글꼴은 나눔명조와 돋움체에 대해, 행간은 100%와 160%에 대해 실험을 통하여 결과를 분석했다. 글자 크기는 두 그룹에서 클수록 가독성이 좋았다. 행간 또한 클수록 가독성이 좋았다. 반면 글꼴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시력에 큰 문제가 없는 이상, 글꼴에 의한 두 그룹 간의 가독성 차이가 크게 없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각 조건에 대해 평균 응답 시간으로 그룹 간 비교해본 결과 글자 크기는 20~30대에, 글꼴과 행간은 50~60대에 더 영향을 끼쳤다고 말할 수 있다.

        

        
          
            초록
          
        

        
          Since widespread smartphone usage regardless of ages, high legibility on smartphones is required nowaday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font size, font face, and line spacing on legibility on smartphones, and performed comparative experiments between 20s~30s and 50s~60s. The results were analyzed by experiments, with 10 people for each age group, for a total of 20 people, with font size of 9 pt, 12 pt, line spacing of 100%, 160%, and font face of Nanum Myeongjo, Dodumche. The larger the font size in both groups, the better the legibility. The larger the line spacing, the better the legibility. The font face, on the other hand, had little effect. This can be interpreted as the fact that there is not a great difference in legibility between the two groups due to font faces unless there is a big problem in sight. As a result of comparison between the groups by the average response time, it can be said that the font size and the font and line spacing influenced more to the 50s and 6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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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스마트폰은 음성통화를 위한 휴대폰 기능에 덧붙여 일반 PC와 같이 고기능의 범용 운영체제를 탑재하여 인터넷, 이메일, 전자책, 게임 등 다양한 앱을 자유롭게 설치하여 실행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폰은 현대인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정도로 매우 유용하여 전세계적으로 보급률이 높아지고 있다. 구글에서 발표한 ‘아시아태평양지역 모바일 앱 보고서 2016’에 따르면 한국의 스마트폰 사용률은 91%로, 데스크톱 컴퓨터와 노트북 등 컴퓨터 사용률 73%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즉, 컴퓨터보다 스마트폰을 소유한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이다[1]. 한국의 스마트폰 사용자는 중 71%는 특히 검색으로 특정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2]. 이처럼 사용자들은 지면에 인쇄된 글을 읽는 것보다 스마트폰 화면에 있는 글을 보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러므로 가독성이 스마트폰 사용에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에는 수많은 앱이 존재한다. 날씨, 게임, 계산기, 헬쓰케어, 운동 관련 앱등 다양하다[3,4]. 유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다양한 응용분야를 위해 스마트폰이 사용되고 있고, 그 사용 시간과 빈도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특히 앱은 20~30대가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글자 크기, 글꼴과 같은 요소들이 젊은 세대에 적합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렇다고 해서 50~60대를 위한 앱을 별도로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글자 크기는 9 pt와 12 pt, 글꼴은 나눔명조체와 돋움체, 행간은 100%와 160%인 경우 각각 이러한 요소가 20~30대와 50~60대의 가독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비교하여 대다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적절한 가독성 가이드라인 제시를 목표로 하였다.

    

    

  
    
      Ⅱ. 관련연구
      가독성에 대한 연구는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논의되어온 주제이다. 특히, 스마트폰과 같은 화면 크기가 작은 모바일 장치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외에서 관련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사용성을 높이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관한 연구는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다양한 플랫폼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5].

      김묘하 등의 연구에서는 초소형 화면(2.5cm x 3.21cm)에서 읽기 시간, 이해도, 주관적 가독성(정확도, 읽기의 편함, 주관적 선호도)을 통해서 글자 크기와 자간이 가독성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였다[6]. 평균적으로는 읽기 시간과 정확도의 연구 결과에서 글자의 크기가 클수록 자간의 간격이 넓을수록 가독성이 좋다고 말했다. 하지만 글자의 크기가 가장 작은 8포인트의 경우에는 자간이 100%의 조건으로 커지면 읽기 시간이 현저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소형화면에서 작은 글자 크기로 디자인을 할 때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읽기 편한 정도는 중간 수준의 자간인 0%일 때 가장 읽기가 편하다고 나타났고, 읽기 편한 정도와 선호도를 통해서 12포인트처럼 글자의 크기가 큰 경우에는 좁은 자간(-100%)이 사용자에게 느껴지는 가독성이 더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김종곤 등의 Small Sreen Mobile 환경에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Reading Aids의 연구에서는 행간이 각각 100%(1줄)와 200%(2줄)인 두 가지 조건에서 텍스트를 읽을 때 안구의 움직임을 분석한 결과 행간이 200%일 경우 동일한 양의 텍스트를 제시하기 위해 두 배의 디스플레이 공간이 필요하지만 100% 행간에 비해 안구의 고정 횟수는 3% 줄어들고 총 독서시간은 2% 줄어들어 가독성이 향상됨을 확인했다[7]. 정성원의 연구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 24명을 대상으로 서체, 글자 크기, 자간, 행간의 변화에 따른 가독성(Legibility)을 평가했다[8]. 평가결과로는 글꼴의 종류는 나눔명조가 나눔고딕 보다 우수하였으며, 글자의 크기는 11, 12, 13pt 중 13pt가 우수하였다. 반면 자간 넓이, 행간 넓이는 가독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도 평가에서는 나눔고딕과 나눔명조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글자의 크기는 13, 12, 11pt 순으로 글자 크기가 클수록 고령자가 선호했다. 반면 자간 넓이, 행간 넓이에 따른 선호도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종진 등의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사용 환경에서의 디스플레이의 요인, 다시 말하면, 화소 밀집도, 화소 하부구조, 휘도 등과 조명 조도 등의 환경 요인이 글자를 읽을 때 가독성 관련 불편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였다[9]. 그 결과 300 DPI 미만의 화소 밀집도가 주로 불편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다. 반면, 조명 조도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한편, 해외에서도 스마트폰과 같은 작은 장치에서의 고령자를 위한 고려 사항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데, Farage 등의 연구에서는 나이가 듦에 따라 시각뿐만 아니라 여러 감각의 저하를 고려하여 디자인 원칙을 제시했는데, 그 중 시각적인 부분에서는 텍스트를 읽을 때 글꼴, 글자 크기, 대소문자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10]. 글자 크기는 12 pt 이상을 권장했고, 글꼴로는 장식이 있는 Times, Bookman, Book antigua 등의 글꼴보다는 장식이 없는 Arial, Helvetica, Century Gothic을 권장했다. 대문자는 주의를 끌기 위해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좋지만, 긴 텍스트 블록을 대문자로만 표시하는 것은 가독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피하라고 권고했다.

      위와 같은 관련 연구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의 실험대상, 실험환경, 가독성 평가에 대한 조건을 참고해서 결정할 수 있었다. 첫째, 본 연구의 실험대상은 스마트폰 앱을 많이 사용하는 20~30대와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하는 50~60대로 정하였다. 둘째, 실험환경은 도구로 사용할 스마트폰(삼성 갤럭시 S5, 해상도 1920×1080, 432 dpi)과 해당 기기에서 제공하는 밝기 8로 일정하게 유지한다. 셋째, 가독성 평가할 때 실험자의 지적 수준이나 읽기 능력과는 상관없이 직관적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지문을 이용하였다. 넷째, 가독성의 요소 중 글자 크기, 글꼴, 행간을 변화시켜 지문을 파악한 후 응답하는 시간을 측정하여 가독성의 효율을 평가한다.

    

    

  
    
      Ⅲ. 20~30대와 50~60대의 가독성 비교
      본 연구는 최종적으로 20~30대와 50~60대의 가독성 비교를 통하여 모두에게 가장 적절한 가독성 가이드라인 제시를 목표로 하였다. 가독성 평가 항목은 표 1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글자 크기, 글꼴, 행간이다. 글자 크기는 9 pt와 12 pt를 비교 대상으로 했고, 글꼴은 나눔명조와 돋움체를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 행간은 100%와 160%를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

      
        Table 1. 
				
        

        
          Evaluation criteria for legibility
        
        

      

      
        
          	Font size
          	9 pt, 12 pt
        

        
          	Font face
          	Nanum Myeongjo, Dodumche
        

        
          	Line spacing
          	100%, 160%
        

      

      

      
        3-1 글자 크기
        글자 크기를 선정하기 위해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가장 자주 접속하는 사이트 중 하나인 네이버를 기준으로 하였다. 포인트는 가장 작은 인쇄 단위로 pt라고 표현한다. pt는 화면의 크기와 해상도에 따라 표시되는 실제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림 1에서와 같이 지문을 9 pt와 12 pt 크기로 미리 인쇄한 후 모바일화면의 글자 크기와 일치시키고 측정하였다.

        
          
          

          Fig. 1. 
				
          

          
            Example of calibration for font size 9 pt
          
          

          

        

      

      
        3-2 글꼴
        글꼴은 국내 스마트폰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나눔명조와 각종 표지판이나 돋보임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돋움체 글꼴 2가지를 비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3-3 행간 너비
        행간 너비는 인쇄한 글의 줄과 줄 사이의 간격을 의미하고 단위는 퍼센트(%)이다. 행간은 줄과 줄 사이의 간격이 없는 100%와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160%를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

      

      
        3-4 실험 참가자
        20~30대 10명(남자 7명, 여자 3명), 50~60대 10명(남자 6명, 여자 4명), 총 20명이 본 실험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는 모두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스마트폰 사용자이며, 교정시력 0.8 이상의 정상 시력을 갖추었다. 학력은 20~30대는 모두 대학 재학생 또는 대졸자이고, 6명이 대학생, 3명이 회사원, 1명이 무직이었다. 50~60대 중 4명은 고졸, 6명은 대졸이고, 직업은 전업주부, 서비스직, 영업직, 건설직 등 다양했다. 실험 참가자는 모두 하루 1시간 이상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기사를 본다.

      

      
        3-5 실험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스마트폰은 삼성 갤럭시 S5(해상도:1920x1080,432 dpi)가 사용되었다. 제시된 글은 9 pt로 5 줄, 12 pt로 5 줄로 정했다. 글자 크기에 따라 글줄의 수가 달라지는 것을 제거하기 위하여 글자 수보다 글줄의 수를 일정하게 했다. 읽는 시간을 보다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해 ‘스톱워치 및 타이머’라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0.001 초 단위까지 기록했다.

      

      
        3-6 실험 환경
        가독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리, 시야각 등의 변수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거치대를 사용했고 책상 끝에서 25 cm 떨어진 곳에 스마트폰을 두었다. 그림 2는 실험 도구가 설치된 실험 환경을 보여주고 있다.

        
          
          

          Fig. 2. 
				
          

          
            Experimental environment with experimental tools
          
          

          

        

      

      
        3-7 평가 방법
        가독성 평가 시 참가자는 스마트폰 화면에서 제시된 요소별(글자 크기, 글꼴, 행간)로 문장을 보고 5 줄의 가운데 줄, 즉 3번째 줄에서 가운데 부분의 1~2개의 단어를 말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가독성을 평가하기 위해 표 2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가로 64.5 mm, 세로 113 mm 크기의 스마트폰 화면에 글자 크기, 글꼴, 행간을 각각 다르게 설정한 지문을 보여주고 연구자가 요구하는 특정 부분을 참가자가 보고 답하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였다. 예를 들어 글자 크기를 비교할 때는 글꼴과 행간은 일반적인 크기로 고정하고 비교했다. 글꼴과 행간도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또한, 같은 문장을 사용할 경우 문장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가독성에 관계 없이 응답할 수가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용은 다르지만 글 줄 수 5줄로 같은 6가지의 지문을 준비했다. 표 2의 지문은 실험에 사용한 지문 중 일부분을 발췌한 것인데, 크기, 글꼴, 행간을 표현한 것이 아닌 단순한 텍스트(plain text)로만 표시한 것이다.

        
          Table 2. 
				
          

          
            Text example for evaluation
          
          

        

        
          
            
              	Criteria
              	Factors
              	Text(part)
            

          
          
            	Font size
            	Nanum Myeongjo 9 pt 160%
            	'왜‘라는 물음이야말로 생각의 틀을 깨뜨리는 출발점입니다.
          

          
            	Nanum Myeongjo 12 pt 160%
            	자연은 어린이들의 스승입니다. 인간의 생활을 보다 풍요롭게 해 준 많은 발명은
          

          
            	Font face
            	Nanum Myeongjo 12 pt 160%
            	커다란 발명이나 발견만이 인간의 역사를 바꿔 온 것이 아닙니다.
          

          
            	Dodumche 12 pt 160%
            	한자는 사물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뜻 글자입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만들어진
          

          
            	Line spacing
            	Dodumche 12 pt 100%
            	자신의 생간만을 고집하는 사람은 후회하는 행동을 하기가 쉽습니다.
          

          
            	Dodumche 12 pt 160%
            	농사를 짓던 시절에는 ‘자연’을 잘 아는 사람이 최고였다.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IV. 실험 및 분석
      글자 크기, 글꼴, 행간 별로 측정된 읽기 시간을 그룹별로 비교하기 위해 통계분석 패키지 SPSS를 사용하였다. t-검정은 평균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는 방법인데[11], 가독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한 번에 두 가지씩 선정하여 동일 그룹에서 그 차이를 검증하는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을 사용하였다. 두 그룹에 대해 각각 t-검정을 진행했는데, 그룹1은 20~30대이고, 그룹2는 50~60대이다. 표 3과 표 4는 각각 그룹1과 그룹2에 속한 개인별 응답시간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NM은 나눔명조, DD는 돋움체를 의미한다.

      
        Table 3. 
				
        

        
          Legibility difference according to font size for group 1
        
        

      

      
        
          
            	Factor
            	Average
            	Standard deviation
            	t-value
            	p-value
          

        
        
          	9 pt
          	2.7160
          	.343336
          	2.809
          	.020
        

        
          	12 pt
          	2.4964
          	.224227
        

      

      

      
        Table 4. 
				
        

        
          Legibility difference according to font size for group 2
        
        

      

      
        
          
            	Factor
            	Average
            	Standard deviation
            	t-value
            	p-value
          

        
        
          	9 pt
          	3.0201
          	.34836
          	5.004
          	.001
        

        
          	12 pt
          	2.8289
          	.30199
        

      

      

      
        
        

        Fig. 3. 
				
        

        
          Individual response time for group1
        
        

        

      

      
        
        

        Fig. 4. 
				
        

        
          Individual response time for group2
        
        

        

      

      
        4-1 글자 크기에 따른 가독성 비교
        글자 크기에 대한 가독성 비교에서는 글꼴을 나눔명조로, 행간을 160% 고정하고, 글자 크기만 달리하여 비교했다. 그룹1에 대한 실험 결과가 표 3에 나와 있다. 여기에서 결과 t 값이 2.809로 글자 크기 9 pt와 12 pt의 평균은 통계적 유의수준 95%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그룹1에서 글자 크기는 가독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룹2에 대한 결과인 표 4도 t 값이 5.004로 글자 크기 9 pt와 12 pt의 평균은 통계적 유의수준 95%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그룹2에서 글자 크기는 가독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룹1에서 글자 크기가 9 pt인 경우를 기준으로 12 pt로 확대하면 응답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의 평균이 8.08% 감소하고, 그룹2에서는 6.3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젊은 그룹에서의 글자 크기에 대한 영향이 나이 많은 그룹에서의 영향보다 다소 크게 나타났다는 의미로 일반적인 상식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준 것이다. 이것에 대한 분석은 4-4 그룹간 응답 시간 비교에서 상세히 다룬다.

      

      
        4-2 글꼴에 따른 가독성 비교
        글꼴에 대한 가독성 비교에서는 글자 크기를 12 pt, 행간을 160% 로 고정하고, 글꼴만 달리하여 비교했다. 표 5를 보면 결과 t값이 -.052로 글꼴 나눔명조와 돋움체의 평균은 통계적 유의수준 95%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그룹1에서 글자 크기가 12 pt 일 때 글꼴은 가독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6을 보면 결과 t 값이 -.463로 글꼴 나눔명조와 돋움체의 평균은 통계적 유의수준 95%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그룹2에서도 글자 크기가 12 pt 일 때 글꼴은 가독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Table 5. 
				
          

          
            Legibility difference according to font face for group 1
          
          

        

        
          
            
              	Factor
              	Average
              	Standard deviation
              	t-value
              	p-value
            

          
          
            	Nanum Myeongjo
            	2.5817
            	.264223
            	-.052
            	.960
          

          
            	Dodumche
            	2.5858
            	.313023
          

        

        

        
          Table 6. 
				
          

          
            Legibility difference according to font face for group 2
          
          

        

        
          
            
              	Factor
              	Average
              	Standard deviation
              	t-value
              	p-value
            

          
          
            	Nanum Myeongjo
            	2.8700
            	.09744
            	-.463
            	.654
          

          
            	Dottumche
            	2.9056
            	.09371
          

        

        

      

      
        4-3 행간에 따른 가독성 비교
        행간에 대한 가독성 비교에서는 글꼴을 돋움체로, 글자 크기를 12 pt로 고정하고, 행간만 달리하여 비교했다. 표 7을 보면 결과 t 값이 5.585로 행간 100%와 160%의 평균은 통계적 유의수준 95%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그룹1에서 행간은 가독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표 8도 결과 t 값이 7.594로 행간 100%와 160%의 평균은 통계적 유의수준 95%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그룹2에서 행간은 가독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Table 7. 
				
          

          
            Legibility difference according to line spacing for group 1
          
          

        

        
          
            
              	Factor
              	Average
              	Standard deviation
              	t-value
              	p-value
            

          
          
            	100%
            	2.92070
            	.321144
            	5.585
            	.000
          

          
            	160%
            	2.52860
            	.200302
          

        

        

        
          Table 8. 
				
          

          
            Legibility difference according to line spacing for group 2
          
          

        

        
          
            
              	Factor
              	Average
              	Standard deviation
              	t-value
              	p-value
            

          
          
            	100%
            	3.3672
            	.35091
            	7.594
            	.000
          

          
            	160%
            	2.6707
            	.19980
          

        

        

      

      
        4-4 그룹간 응답 시간 비교
        두 그룹간 평균이 의미가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했다. 글자 크기, 글꼴, 행간 3가지 항목에 대해 분석한 결과 표 8에서와 같이 통계적 유의수준 95%에서 그룹1과 그룹2의 차이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은 글자 크기 9 pt일 때와 행간 160%일 때였다. 유의 확률이 각각 0.065와 0.130인데, 이 값은 0.05보다 크기 때문에 귀무가설이 채택된다. 나머지 조건들에 대해서는 그룹1과 그룹2의 차이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9는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특히 주목할만한 부분은 글자 크기가 9 pt인 경우에는 그룹1과 그룹2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젊은 연령대의 사람들에게는 9 pt 글자 크기의 가독성이 나이 많은 사람들과 비슷하게 좋지 않다는 점이다. 즉,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할 때 젊은 사용자 연령층을 가정한다고 해서 작은 글자 크기를 사용하는 것이 가독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Table 9. 
				
          

          
            Comparison of reading time between group1 and group2
          
          

        

        
          
            
              	Factor
              	t-test for Equality of Means
            

            
              	sig(2-tailed)
              	Mean Difference
              	Std. Error Difference
              	95% Confidence Interval of the Difference
            

            
              	Lower
              	Upper
            

          
          
            	Font size: 9 pt
            	0.065
            	-0.30410
            	0.15467
            	-0.62905
            	0.02085
          

          
            	Font size: 12 pt
            	
              0.012
            
            	-0.33250
            	0.11875
            	-0.58199
            	-0.08301
          

          
            	Font face: Nanum Myeongjo
            	
              0.037
            
            	-0.28830
            	0.12835
            	-0.55796
            	-0.01864
          

          
            	Font face: Dodumche
            	
              0.031
            
            	-0.31980
            	0.13631
            	-0.60617
            	-0.03343
          

          
            	Line spacing 100%
            	
              0.008
            
            	-0.44650
            	0.15042
            	-0.76253
            	-0.13047
          

          
            	Line spacing 160%
            	0.130
            	-0.14210
            	0.08947
            	-0.33006
            	0.04586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글자 크기, 글꼴, 행간 요소들이 20~30대와 50~60대에게 가독성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그룹 간 비교를 연구했다. 가독성 평가결과 글자 크기는 12 pt가 9 pt 보다 가독성이 높았다. 글자 크기가 커질수록 가독성도 높아질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측에서 벗어나지 않는 결론이 나왔다. 두 그룹을 비교해본 결과 그룹1에서 글자 크기 변화에 따라 생긴 평균시간 차이는 0.2196초인데, 글자 크기 9 pt에 비해 12 pt를 읽는 시간이 8.08% 단축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룹2에서 평균시간 차이는 0.1912초인데, 이때에는 6.33%의 시간 단축을 보였다. 즉 글자 크기의 변화가 50~60대보다 20~30대에 더 영향을 끼쳤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원인으로는 50~60대의 경우에도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의 교정시력이 0.8 이상이었기 때문에 노안으로 인해 작은 글자가 잘 보이지 않는 특성보다는 시각 자극에 대한 인지 반응이 느린 측면이 더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룹간 비교 분석 결과에 의하면 글자 크기가 9 pt일 때에는 연령층에 관계 없이 읽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두 그룹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반면 12 pt인 경우에는 20~30대와 50~60대의 읽기 시간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인 것은 주목할만 하다. 즉, 글자 크기를 9 pt로 정보를 표시할 경우 젊은 층에서도 가독성이 12 pt에 비해 많이 나빠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글자가 노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한다.

      글꼴은 나눔명조가 돋움체보다 두 그룹에게 미치는 가독성이 조금 더 높았지만 전체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두 그룹을 비교해본 결과 그룹1에서 글꼴 변화에 따라 생긴 평균시간 차이는 0.0041초이다. 그룹2에서는 평균시간 차이가 0.0356초이다. 평균시간 차이는 그룹2에서 0.0315초 조금 더 크게 나타났다. 즉 글꼴 변화가 50~60대의 가독성에 조금 더 영향을 끼쳤다고 말할 수 있다.

      행간은 160%가 100%보다 가독성이 높았다. 일반적으로 160%의 행간을 쓰는 이유가 있었다. 두 그룹을 비교해본 결과 그룹1에서 행간 변화에 따라 생긴 평균시간 차이는 0.3921초이다. 그룹2에서는 평균시간 차이가 0.6965초이다. 차이도 그룹2에서 0.3044초 더 크게 나타났다. 행간 변화는 50~60대의 가독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그룹간 비교 결과에서도 이와 같은 근거를 제시해준다. 행간 100%일 때에는 20~30대가 50~60대보다 읽는 시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짧았지만, 행간 160%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이는 연령과 관계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160%의 행간이 가독성에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이라는 것을 뒷받침해준다.

      정성원의 연구와 비교해보았을 때 정성원의 연구에서도 나눔명조가 나눔고딕보다 가독성이 좋다고 결론이 나왔다. 이것으로 보아 나눔명조는 스마트폰용 글꼴에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행간의 결과는 정성원의 연구와 다르게 나왔다. 정성원의 연구에서는 행간 130%, 160%, 180%인 경우 각각 평균시간이 12.06초, 12.75초, 12.66초로 차이가 있었지만, 일원분산분석 결과 유의확률 0.462로 유의수준 0.05에서 귀무가설이 기각되지 않아 나눔고딕 11 pt에 대해 행간 넓이의 변화에 의해서는 읽는 시간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것은 실험변수가 달라서 발생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정성원의 연구에서는 행간을 130% 160% 180%을 사용했지만, 본 연구에서는 100% 160%로 비교적 간격을 크게 했기 때문이다. 정성원의 연구에서도 100%의 행간을 실험대상에 포함하였더라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다고 추정한다.

      본 연구의 실험이 최소한의 참가자로 구성되었고, 주어진 지문에서 특정 부분의 답을 말하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하고 그 평균시간을 비교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실험참가자에게 동일한 실험 자극을 하면서 학습효과를 최소화시키는 어려움이 존재했고 실험의 정량화를 위해 실험 화면상에 있는 문장의 길이를 일정하게 제한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그 결과 해석에서도 이런 한계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참가자를 대상으로 성별, 스마트폰 사용 기간, 하루 스마트폰 사용 시간, 시력, 교육수준 등 다양한 변수들에 대한 비교와 긴 분량의 글을 실험도구로 이용하여 조금 더 정교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3~4줄 이상의 많은 양의 텍스트를 스마트폰 화면에 표시할 때 공백 줄을 중간에 삽입하는 것이 가독성 향상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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